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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례1 :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상표에 대해 외국법인 P사가 

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. 경제적인 사정으로 

글로벌 기업과의 법적 싸움이 부담스러웠던 A씨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

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효심판 및 이후 P사에 의해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에서 

지정 상품 및 서비스업의 비유사성을 입증하여 모두 승소함으로써 상표권을 

지켰다.

# 사례2 : 기존 제품을 개량하여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B씨는 공익변리사

와의 상담을 통해 개량 제품에 대한 권리보호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

받은 후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출원하기로 결정했다. 이후 B씨는 공익

변리사로부터 출원 관련 서류작성 지원을 받아 해당 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

등록 받을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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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변리사,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권 보호에 큰 힘

- 법률구조 136건, 서류작성 지원 475건 등 -

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작년에 영세소상공인, 학생, 기초생활수급자 등

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대리해주는 법률구조 

건수가 전년 대비 13% 증가한 136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

있다고 밝혔다.

< 심판·심결취소소송 지원 현황 >

(단위 : 건)

구 분 ’15년 ’16년 ’17년 ’18년

심 판 43 95 87 116

심결취소소송
특허법원 7 10 22 17

대 법 원 3 4 11 3

계 53 109 120 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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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변리사를 통한 법률구조는 사회적 약자의 특허, 상표 등 관련 

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을 무료로 대리함으로써 심판․소송 비용을

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,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.

또한, 지난해 특허,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

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출원 관련 상담 제공과 출원․등록 과정에서 

명세서, 보정서 등 475건의 서류작성을 지원하여 지식재산권 출원․

등록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.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

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․보호에 소외됨이 없도록 심판․

심결 취소소송 대리, 서류작성 지원, 지식재산권 상담 및 설명회 등을 

지원하고 있다.

특허청 관계자는 “올해에도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수요 증가에 적극

대응할 예정이며, 중소벤처기업부, 여성가족부,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

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가

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“고 말했다.

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

대표번호(02-6006-4300) 또는 홈페이지(www.pcc.or.kr)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

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조형수(☎ 042-481-59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